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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

로 단행한 관세 부과만큼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크게 흔

든 사례는 드물다.1) 세계 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미국

의 경제적·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

한 파급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중·동부

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중대한 외부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중·동부유럽 

경제의 성장 경로와 경쟁력에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경제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통합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EU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도입된 새로운 무역 

장벽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향후 성장 전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 중·동부유럽의 기존 성장 모델은 이러한 

1) Baldwin, R (2025). The Great Trade Hack: How Trump’s Trade War Fails and the World Moves on, CEPR Press. Available at: 
https://cepr.org/publications/books-and-reports/great-trade-hack-how-trumps-trade-war-fails-and-global-trade-m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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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동부유럽 경제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본 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다. 

마 지 막 으 로  주 요  분 석  결 과 를  종 합 하 여 , 향 후 

중·동부유럽과 여타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규정할 주요 

변수들을 제시한다.

중·동부유럽 국가의 성장 전망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 즉 이른바 동구권(Eastern bloc) 국가들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11개국은 이미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EU-CEE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2)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3) 등은 현재 EU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서발칸 국가들로 분류되며, 이들 국가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전체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을 

상 회 한 다 . 한 편  일 부  국 제 기 구 와  연 구 기 관 은 

중·동부유럽의 범주에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구소련(SSSR)에 속했던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일 반 적 으 로  중 ·동 부 유 럽  국 가 들 은  소 득  수 준 이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EU 평균에 근접해 가며 개발 격차를 축소해 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미 EU에 가입한 EU-CEE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는 2000년 EU 평균의 48% 수준에서 

2022년 에 는  78%까 지  상 승 4) 한  것 으 로  나 타 나 , 

중·동부유럽의 소득 수렴 과정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중·동부유럽 

국 가 들 은  EU -27 평 균 을  웃 도 는  경 제 성 장 률 을 

기록하였고(그림 1 참조),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수출 역량 확대를 통해 중·동부유럽 

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5) 

<그림1>�중·동부유럽�국가의�평균성장률
(2015~2024년)�및�2025년�전망

출처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27은 영국의 공식 탈퇴 이후 27개 회원국을 의미함.

2) 본 명칭은 지위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44호(1999)와 코소보 독립 선언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른다.
3) 본 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은 현재 EU 회원국과 서발칸 국가들을 포함한 17개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한다.
4) Grieveson, R., Holzner, M., and Wieser, T. (2024). A Stronger CEE for a Stronger Europe. Wiiw Policy Note/Policy Report No. 79, June 2024. 

Available at: https://wiiw.ac.at/a-stronger-cee-for-a-stronger-europe-p-6916.html
5) Slačík, T. (2024), Will the CESEE region stay in the fast lane or (where) does its growth model need polishing?, wiiw Forecast Report No. 475, 

September. Available at: https://wiiw.ac.at/still-in-the-fast-lane-how-can-eu-cee-get-its-groove-back-dlp-69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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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EU-27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EU 평균에 점차 가까

워지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

미한다. 전망치에 따르면 EU-CEE 지역의 GDP 성장률은 

2025년 2.5%, 2026~2027년에는 2.8%로 예상되며, 서발

칸 6개국(WB6: Western Balkans Six)은 각각 2025년 

3.0%, 2026~2027년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비해 EU-27 전체의 성장률은 2025년 0.9%, 

이후 2년간 약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6) 

다만 이러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

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각국이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얼

마나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숙련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의 창업 및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7) 아울

러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여전히 높은 수준

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산업 구조를 보다 

지식집약적인 가치사슬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장기

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회

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대미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미국은 유럽연합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EU 전체 수출의 20.6%, 전체 수입의 

13.7%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EU의 대미 주요 

수출  품 목은 의료 ·의약 품, 의약 제제, 자 동차 및 

차량이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와 의료·의약품으로 

나타났다.

EU-CEE 국가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전체 수출의 18.9%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역시 전체 수출의 약 15%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대미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산 수입이 각각 전체 

수입의 12.4%와 10.3%를 차지하였다.

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EU-CEE 

국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CEE 국가들의 대미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서발칸 국가들은 분석 기간 

동안 일관되게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2>�대미�무역에서�무역흑자·적자의�비중
(해당�기간,�%)

출처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칠 
잠재적 영향

그간 EU와 미국 간 무역 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6) Knapp, A. (2025). Spring Forecast: Trump’s tariffs likely to have limited impact on Eastern Europe. WIWW. Available at: 
https://wiiw.ac.at/spring-forecast-trump-s-tariffs-likely-to-have-limited-impact-on-eastern-europe-n-681.html 

7) EIB (2025).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The role of innovation. EIB Working Paper 2025/01. 
Available at: https://www.eib.org/en/publications/20240356-economics-working-pape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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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MFN) 원칙에 기반해 형성되어 왔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해 왔다. 최근 통상정책 

전환 이전까지 양측의 관세 수준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국의 대EU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47%, EU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35%에 불과했다. 이러한 관세 환경 속에서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무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양 

경제권의 교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8) 

관세 인상 방침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2023년 기준 

무역 규모를 바탕으로 개정된 관세 체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 국 의  대 EU 수 입 품 에  대 한  평 균  관 세 율 은 

1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9)그러나 이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관세 인상 폭은 초기 예상보다 

확대되었다. 2025년 8월 21일 미국과 EU는 무역 합의의 

기본 틀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 Trade 

Framework)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EU 

대미 수출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항공기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인정된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여러 품목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추정 

수입관세율 47.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10) 

중·동부유럽 경제가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고율 관세의 도입은 향후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벨기에와 같은 기존 EU 회원국의 

경우,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EU-CEE 

국가 가운데에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특히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는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비중은 GDP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부문 

수요가 감소하면, 슬로바키아의 수출은 약 1.1%, 헝가리의 

수출은 약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11) 

한편 중·동부유럽은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 경제권의 

경기 둔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독일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기술 격차와 낮은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생산·무역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역내 가치사슬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서발칸 경제권은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새로운 관세 체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의 경우 일부 

품목에 최대 38%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부유럽과 서발칸 국가들의 무역 대부분이 

유럽 역내,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8) Council of the EU (2025). Press release 1007/25. Available at: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1/28/eu-us-trade-relations-council-moves-forward-in-implementing-th
e-tariff-elements-of-the-joint-statement/pdf/

9) Barata Da Rocha, M., Boivin, N., and Poitiers, N. (2025). The economic impact of Trump’s tariffs on Europe: an initial assessment. Bruegel 
analysis, April 2025. Available at: https://www.bruegel.org/analysis/economic-impact-trumps-tariffs-europe-initial-assessment 

10) AP News (2025). Available at: https://apnews.com/article/trump-tariffs-economy-liberation-day-d3458da225c1fdfade97ed494b23e868 
11) Stehrer, R. (2025). How Trump’s new tariffs will impact the EU’s already struggling automotive industry. WIiiw. April, 2025. Available at: 

https://wiiw.ac.at/how-trump-s-new-tariffs-will-impact-the-eu-s-already-struggling-automotive-industry-n-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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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을  감 안 하 면 , 단 기 적 인  위 험  요 인 은  존 재 하 나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맺음말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중·동부유럽은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핵심 경쟁력 과제는 단기적인 무역 

충격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성장은 

특정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술 경쟁력, 

인구구조 변화, 녹색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조건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경제 시스템 개혁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해 EU 전반의 투자 결정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책당국은 연구개발, 에너지, 안보, 첨단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은 외부 도전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외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베르그의 

지적처럼12)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데에도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은 EU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유럽의 대중 수출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미·중 양대 경제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유럽 

경제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병행하되, 글로벌 

무역·혁신·투자 흐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경제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균형 

있고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입을 추진 

중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기된다.

12) Berg, A. (2025). Three Hard  Lessons for European Trade. Centre for European Reform. Available at: 
https://www.cer.eu/insights/three-hard-lessons-european-trade?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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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

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

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

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

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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